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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기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연인관계 유능성 간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의 병행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이성과 교

제 중이거나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35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모와의 애착안

정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 연인관계 유능성에 대해 자기보고식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술통계, 상

관관계분석, Process Macro 3.4의 병행매개모형분석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인지적으로 정서를 조절할 때 적응적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부

적응적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대학생들의 연인관계 유능성은 높게 나타났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경우, 적응적 전략의 사용과 부적응적 전략의 사용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와의 애

착안정성과 연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병행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은 연인관계 유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적

응적 전략과 부적응적 전략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기의 연인

관계 상담 현장에 유용한 정보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연인관계 유능성,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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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랑은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뿐 아니

라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주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화두이자 삶의 핵

심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청년기

는 낭만적 사랑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보다 진지하고 성숙한 태도로 연인관계를 

형성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훗날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선택할 안목

을 키울 수 있는 시기이다. 더욱이 한국 사

회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청소년 시기의 이성교제가 긍정적으로 인식

되지 않는 편이라 학업에 매진하며 절제해왔

던 이성 및 낭만적 사랑에 대한 열망이 대학 

진학 후 보다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다(김경

미, 2019). 청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은 연인관

계의 질 및 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Braithwite, Delevi, & Fincham, 2010; Simon & 

Barrett, 2010).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학생활의 행복도가 더 높고, 

연인관계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증가

한다(Hendrick & Hendrick, 2000). 반면 연인관

계의 어려움은 대학생 시기에 스트레스를 유

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박영

주 등, 2002; 전겸구, 김교헌, 이준석, 2000). 

이런 점에서 그 어떤 발달단계보다 청년기에

는 연인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발전시키

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Kan & Cares, 2006).

사랑은 마음먹은 대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감정의 놀이가 아니라 일종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는 

방법을 알고, 사랑을 위한 노력과 재주가 필

요하다(김중술, 2007; Fromm, 1956). 이러한 맥

락에서 연인관계 유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연인관계 유능성(romantic competence)은 연

인과의 관계경험을 통해 사려 깊고 통찰력 있

게 서로에 대해 고려하며 관계를 파악하는 능

력과 자신 및 연인에게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

고 존중할 것을 결심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 여기에는 연인관계에서 정서를 포함

해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 즉 원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참아내는 것, 지나치

게 곱씹어 생각하지 않는 것, 자존감이 하락

되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것, 연인 및 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친밀감

을 유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Davila et al., 2009).

애착이론가들은 사랑의 기원을 생애 초기 

부모와 형성한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한 개인은 생애 초

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애착

대상에 대한 표상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내

적 작동모델은 전 생애 동안 타인과의 관계 

양식과 내적 세계, 사고 및 표상으로 발전한

다(Holmes, 1995). 즉, 생애 초부터 형성되는 부

모와의 애착관계는 삶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

요한 관계로, 이를 통해 상호 신뢰하는 방법, 

돌봄을 주고받는 방법, 상대방과 공감하고 친

밀해지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다(Collins & 

Sroufe, 1999). 이는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관계적 유능성 및 친밀한 관계 발

달의 토대로 작용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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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청년들은 

연인과도 능숙하게 보다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했다(Kumar & Mattanah, 2016). 또한, 부모

와의 애착안정성은 연인관계 만족도(Amitay, 

Mongrain, & Fazaa, 2008) 및 청년기의 적응력

(조화진, 서영석, 2010)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할수록 청년기 연인관계에서 불안정하

거나 와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으며, 자신

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상대

방의 감정이나 관계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관

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이 높았다(임정하, 

최정원, 2019). 이를 통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이후 연인관계 유능성 발달과도 

관련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성장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부모뿐만 아니라 다양

한 관계들로 확장된다. 특히 청년기는 자율성

이 발달함에 따라 자신의 문제에 대처하는 기

술들을 발달시킬 수 있고, 새롭고 다양한 탐

색 활동을 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

는 과정에서 기존의 내적 작동모델이 변화할 

수 있다(조윤주, 2009). 더욱이 대학생의 발달

적 특징이나 적응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다

른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대학생 시기 

부모애착은 그 영향력이 완화된다는 연구들

(권희선, 한기백, 2019; 양수진, 이정윤, 2012; 

조화진, 서영석, 2010)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

서 부모와의 애착이 어떠한 기제로 청년기 대

학생의 연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애착의 직․간접적인 영향 경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과 연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특성

으로 정서조절전략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정

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사회적, 환경적 적응에 

필수적인 요인으로(Thompson, 1991) 한 개인

의 기능과 건강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이자(Gross, 1999), 바람직한 대인관계 형

성을 위한 기초능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isenberg & Fabes, 1994). 연인관계는 가장 친

밀하면서도 복잡 미묘하고, 내면적으로도 깊

숙한 침투가 일어나는 만큼 서로에 대한 기대 

및 가치가 크기 때문에 사소한 오해나 의심으

로도 감정적인 동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기능적이지 

못할 경우 연인관계는 순식간에 악화되거나 

와해될 수 있다. 정서조절전략이란 개인이 자

신의 정서적 경험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반

응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다수의 연구(윤

현주, 전혜성, 2020; Bloch, Haase, & Levenson, 

2014; Rellini, Vujanovic, & Zvolrnsky, 2010)를 통

해 정서조절능력은 연인관계에 있어 연인과 

행복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연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

다. 즉, 연인관계를 형성할 때, 자신의 정서를 

성공적으로 조절하는 경우 상대방의 정서를 

잘 이해하며 적절하게 반응하였고(Goleman, 

2006),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형성하고 서로

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Levenson, Haase, 

Bloch, Holley, & Seider, 2013). 반면,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클수록 관계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arly & Kim-Spoon, 2014). 정

서조절능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명

확하게 인식하며 상황에 맞게 정서를 조절하

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연인과의 갈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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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관

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이주원, 장진경, 

2017).

청년기에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비해 경험

이 풍부해지면서 정서조절전략의 유형에 따라 

치러야 할 대가와 얻게 될 이득이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발달

단계보다 효과적으로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Kurta, 2016). 다시 말해, 성장과 더불

어 정서조절전략도 외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에

서 내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이 중심이 되는 방

식으로 전환되며(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정서조절 과정 중에서 특정 정서를 유

발한 자극이나 상황에 대한 해석이 보다 중요

한 과정으로 등장한다(Gross, 2002).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정서조절전략 

사용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란 정서적으로 각성

된 정보를 인지적인 방식으로 다루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을 말한다(Garnefski et 

al., 2001). 인지적 과정을 통한 정서조절은 스

트레스가 발생하였을 때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인식 및 강

도를 순화시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

다. 이러한 정서조절전략은 자극과 반응의 차

원보다 인지적 평가에 초점을 둔다. 이는 사

람마다 자극을 해석하는 인지적 도식이 다르

기 때문에 동일한 자극을 받더라도 이를 지각

하고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한 것이다(이지영, 권석만, 2006).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은 크게 적응적 조절전략과 부적응

적 조절전략으로 구분된다.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에는 수용, 균형 있게 바라보기, 긍정적 

재초점, 해결중심사고, 긍정적 재평가 등이 

포함되고,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에는 자기

비난, 파국화, 타인비난, 반추 등이 포함된다

(Garnefski et al., 2001). 

이 두 전략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서 다른 

방향으로 연인관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지적으로 정서를 조절할 때, 적응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연인들은 긍정적

인 정서를 보다 많이 표현하고,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

인 태도로 기꺼이 이에 직면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관계를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다(Gross & John, 2003). 반면, 부적

응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연인들은 

서로의 정서를 공유하기를 꺼려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지각하며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보

였다(Srivastra, Tamir, McGonigal, John, & Gross, 

2009). 특히,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중 표현 

억제를 많이 사용한 경우, 친밀한 관계 형성

이 어려웠고,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방해하였

다. 즉, 억제 전략을 사용하는 연인들은 서로

의 정서를 공유하는 것을 꺼려하였고, 정서적 

개방성도 낮아서 서로의 관계를 불편하게 지

각하는 경향을 보였다(Srivastra et al., 2009).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연인관계 유능성과의 관계에서 적응적 정서조

절전략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으로 구분하

여 각각의 고유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개인의 정서조절과 부모와의 애착 간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

성한 청소년들은 부모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

고(Howard & Medway, 2004) 사회적 지지와 같

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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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연인관계 유능성 간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병행매개모형

하며(Armsden & Greenberg, 1987) 인지적으로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최윤정, 2015).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나 청소년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보였고

(Wallis & Steele, 2001), 인지적으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보다 많이 사용하였다(최수

미, 김수현, 조영일, 2012; Sami, 1999; Zeinder, 

Mattew, & Roberts, 2002). 나아가, 과거 애착대

상과의 부정적인 정서경험은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수용하고 이해하

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거나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등 부적절한 

반응으로 이어졌다(서영주, 김현주, 2015).

전술한 연구들을 종합할 때, 부모와의 애착

은 개인의 정서조절과 관련되고, 이는 다시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연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

응적 정서조절전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병행

매개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기 

대학생의 연인관계 유능성 발달에서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이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재확

인하고,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연인관계 유

능성 간 관련성의 구체적 기제를 밝혀 연인관

계 유능성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적절한 훈련과 지원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주

목해 봄으로써 청년기 연인과의 친밀감을 형

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중재에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

구문제와 모형(그림 1 참조)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연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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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병행매개효과는 어

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53명이다. 연구

대상은 이성교제 중에 있거나 최소 1회 이상

의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하였다. 

연인관계 유능성은 실제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

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실제 연애경험

에 비추어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의 평균연령은 22.5세(SD = 2.4)이었으며, 이

들 중 남학생이 155명(43.9%), 여학생이 198명

(56.1%)이었다. 연애 경험은 평균 4회(SD = 

3.0), 연애 지속기간은 평균 17개월(SD = 16.2)

이었으며, 그 범위는 1개월에서 7년 7개월까

지 넓게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1

학년 124명(35.1%), 2학년 80명(22.7%), 3학년 

72명(20.4%), 4학년 70명(19.8%)이었다. 전공계

열의 경우, 인문계 148명(41.9%), 이공계 95명

(26.9%), 예체능계 81명(22.9%), 기타 22명(6.2%)

이었다.

2. 측정도구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

본 연구에서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경미(2016)가 개발하고 타당

화한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계효능감, 관계유지행동, 갈등관리행

동, 불안감해소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효능감(9문항)은 이성교제를 할 때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연인과 

관련된 정보 및 이성에 대한 파악 능력을 의

미한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그/그녀의 심리

를 잘 파악하여 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 등이 

있다. 관계유지행동(9문항)은 연인에게 관심을 

갖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대하며 연인관계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시문

항으로는 ‘나는 아무리 바빠도 그/그녀에게 연

락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갈등관

리행동(8문항)은 갈등 예방 및 갈등을 원만하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그/그녀와 갈등이 생기

면 감정적으로 맞서는 편이다’ 등이 있다. 불

안감해소(6문항)는 연인관계에 대한 불편함 및 

불안 등 부정적 정서상태를 해결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시문항으로는 ‘나

는 연애를 하면서 행복할 때보다 힘들고 괴로

울 때가 더 많다’ 등이 있다. 총 32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연인관계 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경미(2016)는 본 척도의 내용타당

도와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

서 내적 합치도는 전체 문항 .89, 하위요인별

로는 .75 ～ .7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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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의 애착안정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와

의 애착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이 제작한 개정판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를 옥정(1998)이 한

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

서 또래에 대한 애착 평가 문항을 제외하고 

아버지 및 어머니에 대한 애착 평가 척도만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호신뢰, 의사소통, 

소외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호신뢰(10

문항)는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요인이며, 

예시문항으로는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내 감

정을 존중해 주신다’ 등이 있다. 의사소통(9문

항)은 부모가 자신의 감성을 존중하고 대화 

시 의견을 존중해주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이며, 예시문항으

로는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아버지/어

머니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등이 있다. 

소외감(6문항)은 부모가 무관심하며 자신이 부

모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과 좌절을 보

는 요인이며,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아버지/어

머니와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등이 있다.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

점 리커트식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애착안정성은 상호신뢰 요인과 의사

소통 요인, 역코딩한 소외 요인을 합하여 총

점을 산출하였다. 이때, 총점이 높을수록 아버

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옥정(1998)은 요인분석을 이용해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에서 부모애착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아버지

와의 애착 .95, 어머니와의 애착 .93으로 나타

났다. 아버지와의 애착 척도 하위요인별로는 

.80 ～ .92, 어머니와의 애착 척도 하위요인별

로는 .78 ～ .90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용

을 측정하기 위해 Garnefski, Kraaij와 Spinhoven 

(2001)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김

소희(2004)가 번안하고 안현희, 이나빈, 주혜선

(2013)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총 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

인 중 수용, 균형있게 바라보기, 긍정적 재초

점, 해결중심사고, 긍정적 재평가 요인을 적응

적 정서조절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총 

19문항이며, 예시문항으로 ‘그 상황이 긍정적

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에 대해 생각한다’ 등이 

있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 중 자

기비난, 파국화, 타인비난, 반추 요인은 부적

응적 정서조절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총 16문항이며, 예시문항으로 ‘내가 겪은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 ‘그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라고 생각한

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하위요인별 점수

가 높을수록 해당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 정서조

절전략으로 구분한 요인들과 부적응적 정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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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략으로 구분한 요인들의 평균을 산출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적응

적 정서조절전략 .89,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7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시작하기 전 서울 소재 대학 1곳

에서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비조

사를 실시하여 자료수집방법과 질문지 응답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본 조사를 실

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 서

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4개의 대학교에서 자료

를 수집하였다. 각 대학교의 커뮤니티 게시판

에 모집공고문과 연구참여에 대한 설명을 게

시하거나 교양교과목 수업시간에 교수자의 협

조를 받아 이들 정보를 전달하였다. 대학생들

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 비밀보장원칙 

등이 포함된 설명과 온라인 응답링크를 제공

하였다. 자발적인 연구 참여를 희망한 학생들

에게 온라인 응답링크를 통해 연구참여동의 

의사를 밝히고 이어지는 설문에 익명으로 응

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15분 이내였다.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

을 제공하였다. 온라인으로 제출된 응답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응답이 누락된 자료 

14부를 제외하고, 총 35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연구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치를 산출하였다. 연구변인들 간 이변량 관련

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연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병행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 

3.4(Hayes, 2013)에서 Model 4를 이용하였다. 독

립변인인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은 아버지에 대

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평균점수로 

산출하였고, 병행매개변인으로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을 구분하여 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부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으로 투입하였으며, 종속

변인으로 연인관계 유능성을 사용하였다. 연

구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

트스트레핑 표본 수를 5,000으로 설정해 분석

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야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기준(Shrout & Bolger, 

2002)을 적용해 확인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연인관계 유능성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각 변인들의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보고한 어머

니와의 애착안정성이 아버지와의 애착안정성

보다 좀 더 높았다. 또한 인지적으로 정서를 

조절할 때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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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1 2 3 4

1. 아버지와의 애착안정성 3.62 (0.76)

2.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 3.79 (0.67) .80
***

3. 적응적 정서조절전략 3.71 (0.55) .24
***

.27
***

4.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2.94 (0.54)    -.25
***

    -.30
***

    -.07

5. 연인관계 유능성 3.94 (0.44) .29
***

.29
***

.35
***

-.21
***

*** 
p < .001. 

표 1.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이변량 상관관계                                     (N = 353)

나타났다. 연인관계 유능성은 응답척도의 중

간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연인

관계 유능성은 적응적 정서조절전략(r = .35, 

p < .001), 아버지와의 애착안정성 및 어머니

와의 애착안정성(각각 r = .29, p < .001), 부

적응적 정서조절전략(r = -.21, p < .001) 순으

로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즉 대학생들이 인

지적으로 정서를 조절할 때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버지 및 어머니와

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연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애착안정성과 어

머니와의 애착안정성 간의 관계는 정적 관련

성(r = .80, p < .001)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

다. 반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에서 적

응적 전략의 사용과 부적응적 조절전략의 사

용 간에는 체계적 관련성(r = -.07, p = .21)이 

나타나지 않았다.

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연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연

인관계 유능성 간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적응적 조

절전략 및 부적응적 조절전략의 병행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3.4(Model 

4)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모형 분석 시, 아버

지와의 애착안정성과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 

간 관련성이 매우 높고, 다른 연구변인들과의 

관련성 패턴도 유사하므로, 아버지와의 애착

안정성 점수와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 점수 

평균을 이용해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점수를 

산출해 투입하였다.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 적응적 정서조절전략 및 부적응적 정

서조절전략이 연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하는 회

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3, 349 = 

27.34, p < .001), 설명력은 19.0%로 나타났다. 

모형 내 경로의 각 계수와 신뢰구간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은 매개변인인 적응적 정서조절전략(B = .22, 

p < .001)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B = -.23,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

와의 애착안정성(B = .12, p < .001), 적응적 

정서조절전략(B = .24, p < .001),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B = -.11, p < .01)이 모두 종속

변인인 연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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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SE t p 95% CI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 적응적 정서조절전략  .22 .04 5.21 <.001 .12 ∼ .20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23 .04 -.56 <.001 -.31 ∼ -.14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 연인관계 유능성  .12 .03 3.56 <.001 .05 ∼ .19

적응적 정서조절전략 → 연인관계 유능성  .24 .04 5.90 <.001 .16 ∼ .32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 연인관계 유능성 -.11 .04 -2.75  .006 -.20 ∼ -.03

표 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연인관계 유능성 간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병행매개효과

표 3. 대학생의 연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B SE t LLCI ULCI

  총효과 .20 .03 5.98  .13 .26

  직접효과 .12 .03 3.56  .05 .19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간접효과(매개효과) .08 .02  .05 .1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 

    적응적 정서조절전략 (M1) → 연인관계 유능성
.05 .01  .03 .08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M2) → 연인관계 유능성
.03 .01  .01 .05

  매개효과 차이 (M1-M2) .03 .02 -.01 .06

쳤다.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이 연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표 3과 같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총 매개효

과 B는 .08이었고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이 

.05, 상한값이 .1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 단순매개효과 검증결과,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B값은 .05(95% CI [.03, 

.08]),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B값은 .03(95% 

CI [.01, .05])으로 각각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

의하게 나타났다. 끝으로, 부트스트레핑 결과

를 활용해 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간 크기 차이를 비

교하였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가 부적응적 정서조

절전략의 매개효과보다 컸으나, 두 매개효과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95% 

CI [-.01, .06]).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검증한 부모와의 애

착안정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적응적 정서조

절전략 및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연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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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시된 계수는 비표준화계수(B)임.
 ** p < .01. *** p < .001.

그림 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연인관계 유능성 간 관계 경로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병행매개모형

그림 2의 상단에는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연

인관계 유능성 간 총 효과를 제시하였고, 하

단에는 병행매개경로를 통한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비표

준화 계수(B)로 제시하였다. 그림 2의 상단에 

제시된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연인관계 유능

성 간의 정적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나(B = .20, p < .001), 하단에 제시되었듯이 

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전

략을 매개변인으로 모형에 추가하자, 부모와

의 애착안정성과 연인관계 유능성의 관련성은 

감소되었다(B = .12, p < .001). 하단 모형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이 많았고(B = 

.22, p < .001),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

이 적었다(B = -.23, p < .001). 또한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연인관계 유

능성이 높았고(B = .24, p < .001),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연인관계 유

능성이 낮았다(B = -.11, p < .01). 즉 부모와

의 애착안정성과 연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는 

적응적 정서조절전략 및 부적응적 정서조절전

략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

면, 대학생들이 보고한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이 높은 것은 연인관계에서 유능성이 높은 것

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뿐 아니라, 정서조절 

시 인지적으로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을 

높이고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을 낮추

는 것을 통해서 연인관계 유능성에 간접적으

로도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안정

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연인관계 유능성 간

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이 

연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214  인간발달연구

정서조절전략, 즉 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부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병행매개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관한 의미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 연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

를 살펴본 결과, 먼저,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대학생이 보고한 연인관계 유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련성은 부모와 안정

적인 애착관계가 연인관계를 형성할 때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하늘, 2020; 

오상민, 이재림, 2019; Kumar & Mattanah, 

2016; Waters & Waters, 2006)과도 일치하며, 부

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연인과의 친밀감 

형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감소하였고(이주

연, 하상희, 2012),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할

수록 연인관계에 있어 관계적 공격성을 보

이는 경향이 높았다는 연구(임정하, 최정원, 

2019)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청년기 대

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은 연인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 요인으로, 부모

와의 안정적 애착경험을 통해 구축된 내적 작

동모형이 연인관계를 형성할 때도 기본틀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안

정성은 인지적 측면의 정서조절전략 사용과도 

관련성을 보였는데,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인지적으로 정서를 조절할 때 적응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부적응적 전략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이 인지적으로 정서를 

조절할 때 적응적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부적응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연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인

관계에서 정서를 잘 조절하는 것은 연인과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정서 교류를 가능하게 하

여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설아, 박기환, 2013; 

Lopez et al., 2011; Simpson & Rholes, 2017)과 맥

을 같이 한다. 이는 친밀한 관계의 맥락에서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대진, 김방현, 이현정, 김주환, 2013)와

도 일치한다. 또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빈번히 사용하는 경우, 부정적 정서에 부적절

하게 반응하게 되므로 친밀한 관계의 부적응

으로 이어지고(Campbell-Sills & Barlow, 2007), 

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리며(어유경, 박수현, 

2018; 정문경, 김병석, 2014), 과도한 부정적 

정서 표출이 더해질 때 연인 간 신체적 폭

력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 연구(Shorey, 

Brasfield, Febres, & Stuart, 2011)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덧붙여 주목할만한 점은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에 있어 적응적 전략과 부적응적 

전략은 독립적인 사용양상을 보였다. 즉 적응

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과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 간에는 체계적 관련성이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인지적으로 정서를 조절할 

때 적응적 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개인에 따라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긍정 정서의 정도가 낮은 

것이 곧 부정 정서가 높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처럼(Carver & Scheier, 2003)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도 일정 

정도 독립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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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전략과 다른 변인 

간의 관련성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함을 시

사한다. 

정리하면,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은 인지적 

측면의 정서조절전략 사용과도 관련성을 보였

는데,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적응적 정서조

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부적응적 정서조절전

략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

모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연인관계 유능

성이 높았고,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

용할수록, 부적응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연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므

로,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사

용이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연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을 이어주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

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안정

성과 연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적응적 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조절전략의 병행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연

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함에 있어 부모와의 애

착안정성의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이 나

타났다. 즉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연인관계 유능성이 높았을 뿐 아니라, 애착안

정성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해서도 연인

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정

서조절 시 인지적으로 적응적 조절전략을 많

이 사용하고 부적응적 조절전략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연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안정성이 낮은 대학생들이 연인관계에서 정서

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부정적 정서에 과도

하게 몰입하거나 회피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함으로 인해 연인관계에서의 만족

도가 낮다고 보고한 연구들(고민정, 송미경, 

2017; 김희경, 2012)과 일치한다. 특히, 불안정

애착유형의 여자대학생들의 경우, 연인관계에

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회피하는 정서조

절전략을 사용할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낮다

고 보고한 연구(김혜진, 김미례, 2021)와 부모

와의 애착안정성이 낮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을 

많이 경험하고,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

는 문제를 증가시켰다는 연구(박상희, 이남옥, 

2014)와도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

착은 연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

지적으로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을 높이

고,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을 감소시

킴으로써 연인관계 유능성에 간접적으로도 영

향을 미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를 바탕

으로 청년들의 연인관계 유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 두 차원의 정서조절전략이 각각 다

른 방향에서 독립적으로 연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한 차원의 전략 사용 

훈련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서조절 시 적응적 

전략 사용을 증진시키는 훈련과 부적응적 전

략 사용을 감소시키는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인관계 유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서 인지적 측면의 정서조절전략 사

용 훈련에 보다 방점을 두고, 적응적 전략 사

용을 높이며 부적응적 전략 사용을 낮추는 방

식으로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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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

인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된다. 추후에는 학생 신분이 아닌, 

경제적으로 보다 자율적인 생활을 하는 청년

들을 표집해 본 연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모형

을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연인관계 유능

성 간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병행

매개효과 검증에 중점을 두어 상관이 매우 높

게 나타난 아버지와의 애착안정성과 어머니와

의 애착안정성을 하나의 변인인 부모와의 애

착안정성으로 분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아

버지와의 애착안정성과 어머니와의 애착안정

성이 미치는 개별적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다

른 측면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크게 적응적 전략과 부적응적 전략으

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회피와 같은 특정 전

략이 상황에 따라 기능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

고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보다 구체

적으로 구분하고 해당 전략의 사용 맥락도 반

영해 그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정서조절전략

과 관련된 중재방식에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개별 대상을 표집하여 자기보고식 평가로 연

인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추후 연구

에서 교제 중인 커플을 쌍으로 표집하여 서로

를 지각한 평가를 포함해 연인관계에 대한 상

호적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

학생의 연인관계 유능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는 부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 안정애착

을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연인

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점을 밝

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추가적으로, 청년

기 연인관계 유능성 증진을 지원하고자 할 때 

중재가 가능한 특성으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의 두 차원을 소개하였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낭만적 사랑을 갈망하지만,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거나 사랑의 좌절로 인해 

큰 실망과 상처를 경험하며 방황하는 대학생

들에게 낭만적 사랑에 대한 이해와 자신 및 

연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 진정한 친밀감을 추

구하며 인격적인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

성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연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가 후속 관련 연구를 독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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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test parallel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link from parental attachment security to romantic relationship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colleges in Seoul and Gyeonggi area. A total of 353 students who were currently in or 

had any experience of heterosexual romantic relationships, completed self-report online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alyses, and a parallel 

mediation test with PROCESS macro 3.4. First, bivariate correlation analyses revealed positive associations 

among romantic relationship competence, parental attachment security, and 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while negative associations between romantic relationship competence as well as parental attachment 

security an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lso, usage of 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was not systematically related with that of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Second, a parallel 

mediating model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link from parental attachment security to 

romantic relationship competence was supported. That is, college students who were securely attached to 

their parents tended to use 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more an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less, which in turn was associated with better romantic relationship competence. Th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counselors to support college students to improve romantic relationship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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